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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즉시사용

세월호 인양, 런던테러 등 관련 필요한 조치 신속하고 빈틈없이 챙겨야

- 황 권한대행, 제17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주재, 세월호 인양, 런던테러 등 현안점검

- 위기관리, 대선관리, 주요정책관리 등 민생을 한 치의 빈틈없이 챙길 것 강조

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23일(목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

‘제17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’를 개최하여, 경제, 사회, 외교안보 등

분야별 주요현안을 점검하였다.

* 참석 : 경제·사회부총리, 국방․행자부 장관, 국조실장, 외교부 차관 등

ㅇ 황 대행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하여 “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인양이

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하고, 그 이후 선체조사 등

필요한 조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취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ㅇ 또한, 3월 22일(한국시간 23:40)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인근 테러로 

우리 국민 5명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외교부에 “무사히 귀국할 

때까지 끝까지 세심히 챙기고, 해외여행객과 교민 등 우리 국민의 

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
□ 황 대행은 “대선정국 속에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위기관리, 대선

관리, 주요정책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,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

가야 한다”고 하면서

ㅇ 특히, “자칫 소홀하기 쉬운 민생을 챙기는 일에 한 치의 빈틈이

없도록 하라”고 지시하였다.


